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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■ 신 간

세상의 바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살면 어

떤 일이 일어날까?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

하기 위해 손목에 묶은 붉은색 끈이 사라

지자 자신을 찾아 헤매는 빵장수, 실수로 창

문을 만들지 않은 캄캄한 교회당을 밝히기 

위해 손바닥으로 햇빛을 나르는 신도들, 진

실을 구입하러 다른 도시에 갔다가 속아서 

구린내 나는 오물을 한 통 사 가지고 와서

는‘진실은 구리다’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

들의 이야기까지 순수함, 어리석음, 그리고 

논리적인 비논리 속에 우리가 사는 사회를 

담아낸 우화들을 통해 우리 안의 바보가 

어떤 엉뚱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, 

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문제를 만드는지 보

여 준다. (인터넷교보문고‘책소개’중에서)

■ 류시화 지음 | 연금술사 펴냄 | 356쪽

인생 우화

영화/ 신간

■ 영 화

● 감독: 김태균

● 출연: 김윤석(김형민 역), 주지훈(강태오 역)

              진선규(조형사 역), 정종준(형사과장 역)

              허진(지희할매 역), 김중기(변호사 역)

              김영웅(정봉 역), 정기섭(한형사 역)

              이봉련(강숙자 역), 전국환(형민 아버지 역)

              배해선(박미영 역), 권소현(오지희 역)

● 러닝타임: 112분          ● 등급: PG-13

●  개봉일: 10월 3일       ● 장르: 범죄, 드라마

 [줄거리]

“일곱, 총 일곱 명 입니다. 제가 죽인 사람들예.”

수감된 살인범 강태오(주지훈)는 형사 김형민(김윤석)에게 추

가 살인을 자백한다.

형사의 직감으로 자백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된 형민은, 태오가 

적어준 7개의 살인 리스트를 믿고 수사에 들어간다. 

 

“이거 못 믿으면 수사 못한다. 일단 무조건 믿고, 끝까지 의심

하자.” 

태오의 추가 살인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암수사건. 

형민은 태오가 거짓과 진실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는 걸 알게 

되지만 수사를 포기하지 않는다. 그러나 다가오는 공소시효와 

부족한 증거로 인해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는데…

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, 시체도,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

지 않은 살인사건, 암수살인.

Dark Figure of Crime
(암수살인)


